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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할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호남의 정신이 태어난 서창 절골마을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는 날이다. 서구사랑 해온이는 

의로움의 실천가라 일컫는 선생을 찾아갔다. 아침부터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눈이 내려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선생님과 약속한 터라 길을 나서기로 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지금의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학자였다. 눌재(訥齋) 박상(朴祥, 1473-1530) 선생 

이다. 조선의 왕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정조대왕은 ‘조선 

최고의 시인은 박상’이라고 말했다. 

눌재 선생은 무려 1천200여 편의 한시를 남겼다. 선생이 남긴 

시에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 

세상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한 꾸짖음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눌재 선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해온이는 이게 안타까웠다. 선생은 글만 잘 지었던 분이 

아니었다. 연산군의 권력을 업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엄벌에 

처했던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또 목숨을 걸고 중종 임금의 

잘못을 지적했다. 삶과 글이 동일했던 분이다. 그래서 해온이는 

더욱 존경스러운 분이어서 약속을 어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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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해온이의 서구 역사여행 2

▼ 서창 길목에서본 절골마을 전경



눌재 선생은 글이 권력에 아부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는 댓가로 부귀를 누리는 오늘의 현실에 귀감이 

되는 분이다. 그 자랑스러운 눌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절골 마을이다. 절골 마을은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에 

있는 마을이다. 

서구 매월동 전평저수지에서 회재로를 타고 나주 방향으로 

가다보면 백마교차로를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 

1킬로미터 정도를 들어가면 절골 마을이 나타난다. 절골은 

예전에 그곳에 절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절은 없고 절 자리로 알려진 곳에는 일반 가옥이 들어서 있다.

절골 마을 안쪽에는 봉산재(鳳山齋)가 있다. 봉산재는 눌재 박상 

선생의 재실이다. 아버지는  찬성(贊成) 박지흥(朴智興)이다. 

찬성공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장남은 하촌(荷村) 박정(朴禎), 

둘째는 눌재 박상, 셋째가 육봉(六峯) 박우(朴祐)이다. 

박우의 아들이 유명한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 

이다. 사암 박순은 선조 때 15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다. 

봉산재에서 100미터 쯤 더 들어가면 박지흥과 박정을 모시는 

재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3개의 재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서창동(西倉洞)에 있는 송학산(201m) 북쪽 기슭이다. 

봉산재는 예전에는 계곡 깊숙한 곳에 있었다. 그런데 재실과의 

거리가 너무 먼 탓에 관리하기가 힘들어 지금의 자리로 

옮겨두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앞에 큰 저수지가 있었다. 저수지에는 연꽃이 

많았으며 향기가 널리 퍼졌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방하동(芳荷洞)이었다. 일제가 마을 이름을 한자식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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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산재 전경



사동마을에 들어온 충주 박씨 박지흥과 그의 아들들 

충주 박씨 가운데 사동 마을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은 박지흥 

이다. 바로 눌재 선생의 아버지이다. 박지흥의 조상은 원래 

개경에서 살았으나 충남 대덕으로 옮겨와 살고 있었다. 충주 

박씨의 8대 후손인 박광리에게는 윤수, 진, 소 등 세 아들이 

있었다. 셋째 소는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넷째가 지흥이다. 

하면서 사동(寺洞)으로 고쳐버렸다.

사동 절골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창1통이다. 서창1통 

행정구역은 본 마을인 절골 마을과 이곳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불암 마을까지 합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눌재 박상 선생이 태어난 절골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 있는 큰 길을 눌재로라고 이름 붙였다. 눌재로 

구간은 서창 IC에서 서창주민센터를 거쳐 벽진교를 지나 현재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사현장이 있는 지석제 연못 옆으로 

이르는 길이다. 매월동 전평호수에서 나주 방향으로 가다가 

백마교차로 좌측 왼쪽에 있는 사동마을을 바라보면서 눌재 

선생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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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골에는 봉산재와 찬성공, 하촌공 제각이 같이 있다.



박지흥은 1411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성균진사에 장원급제 

했으나 세조의 왕위 찬탈에 실망해 벼슬의 꿈을 버리고 처가인 

하동정씨 연고지 광주로 낙향하게 된다. 이 때 장성 갈재를 

넘다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다. ‘광주목 방하동’이 살만한 

곳이라는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이곳에서 터를 잡게 된지 2년쯤 지나 박지흥의 처 하동 

정씨가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다.

박지흥은 방하마을 계성(桂城) 서씨 집안 처녀를 둘째부인으로 

맞이한다. 박지흥과 서씨 부인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이 박정, 

박상, 박우이다. 

호남사림의 문을 연 박상, 훌륭한 목민관이었던 박우, 의로움을 

위해 권세가들에 맞서다 파직 당했으나 결국 영의정에 오른 박순 

등이 모두 절골 마을 태생이다. 절골 마을은 조선 선비의 기개와 

높은 학문을 키워낸 곳이다.

박지흥의 장남 하촌 박정은 1467년(세조 13) 절골에서 태어났다. 

23세 때인 1489년 부친이 세상을 뜨자 어머니와 함께 집안을 

돌보며 16세 눌재와 14세 육봉을 보살폈다. 동생들을 가르치며 

곧은 성품으로 클 수 있도록 애를 썼다. 눌재와 육봉의 학문이 

크게 깨칠 수 있었던 것은 맏형 하촌공의 공이 크다. 그러나 하촌 

박정은 향년 32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눌재 선생은 1474년(성종 5) 절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박지흥은 

63세가 되던 어느 날 고향인 대덕을 가기 위해 부인 서씨를 

데리고 갈재를 넘다 입암산 아래,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다. 이때 큰 바위 하나가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꾼다. 서씨 부인도 

장성 입암산의 큰 바위가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박상 

선생을 임신한다.

눌재 선생은 1496년(연산군 2)에 진사시, 1501년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중시에 장원급제했다.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등을 

지내다 서른 두 살의 나이에 전라도사에 임명됐다. 지금의 부지사에 

해당한다. 선생은 훈구(勳舊) 공신들의 전횡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관직생활 대부분을 지방에서 보냈다. 중종이 성급하게 친척을 

중용하려 하자 이의 부당함을 간언했다가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기도 했다.

선생은 대신들의 간곡한 상소로 풀려나 임피현감(臨陂縣監)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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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냈다. 그러나 담양부사로 있을 때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복위를 주장했다. ‘신씨 복위소’는 

폐위됐던 중종의 비(妃)를 다시 왕비에 올려야 한다는 것을 

상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종의 분노를 사서 나주 오림역 (烏林

驛)에 유배되기도 했다. 

박원종 등 연산군 폐출에 앞장선 이들이 신수근(愼守勤)에게 

함께 반기를 들 것을 권했다. 그러나 신수근은 반란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 가담하지 않았다. 중종반정이 성공한 뒤 쿠데타 

세력들은 중종의 장인이긴 했으나 신수근을 죽이고 잠저(潛邸; 

나라를 새로 세웠거나 세자가 아닌 종실 가운데 즉위한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또는 그 기간을 일컫는 말) 시절의 

처였던 신씨의 딸을 폐위시켰다.

그 후 10년이 지난 1515년 중종의 새 왕비가 된 윤여필의 딸 

윤씨(장경왕후)가 아들을 낳은 후 7일 만에 갑작스럽게 죽었다. 

조정은 누구를 다시 왕비로 세울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때 담양부사 박상, 순창군수 김정은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인 

신씨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정부인이 있는데 첩을 

왕비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사림세력이 중요시하는 의로움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반정 

공신들의 국정농단과 언로(言路)를 막으려는 횡포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죽음을 무릅쓰고 폐비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다 유배에 처해졌던 박상 선생은 조광조 등의 

도움을 받아 1516년 유배생활에서 풀려난다. 

이후 의빈부도사(都事), 순천부사, 상주 충주 나주목사(牧使) 

등을 지냈다. 1529년 신병으로 사직을 요청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돌아와 지내다 다음해인 1530년 세상을 떴다.

셋째 아들 육봉 박우는 1476년(성종 7)에 태어났다. 1507년 

(중종 2)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진사가 되고, 1510년(중종 

5)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병조정랑, 직제학, 좌승지 등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강직한 성품인 탓에 

당시 권세가 김안로와 허확과 허항 부자(父子) 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파직당하기도 했다. 아첨을 하지 않고 직언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후 병조참의, 이조참의, 한성부우윤(漢城

府右尹)을 거쳐 개성유수가 되었다. 인종 때는 한성부좌윤 겸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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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춘추관사가 되어 <중종실록>(中宗實錄) 편찬을 감수했다. 

명종 때 전주부윤이 됐다. 

박우는 박개와 박순 아들 둘을 두었다. 차남 순은 나중에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사암 박순은 윤원형과 훈구대신 등 조정의 권력자들이 

전횡을 하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곧잘 주장했다.

박순은 영의정에 오른 뒤 15년을 재직했으나 율곡 이이가 탄핵을 

받을 때 그를 옹호했다가 정적들로부터 탄핵을 받게 된다. 이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현재의 경기도 포천시 부근의 백운산에 

은거했다. 

사암 선생은 광주 월봉서원과 나주 월정서원, 영평 옥병서원, 

개성 화곡서원등에 배향돼 있다. 광주 소촌동 송호영당(松湖影

堂)은 눌재 박상 선생과 사암 박순 선생을 모시고 있는 재실 

이기도 하다.  

호남사림과 충의정신의 원조 눌재 선생

의로움과 충효를 중시하는 호남의 선비정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충의정신으로 발휘된다. 

수많은 호남의 선비와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호남의병정신은 뒤에 실학사상과 위정척사, 한말의병활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유신체제하의 민주화운동, 5·18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해온이는 이러한 의로움이 호남정신의 태동과 형성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박상 선생이 계신다고 생각한다. 눌재 선생은 충(忠) 

이란 정의로움을 실천하는데서 실현된다고 믿었다.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조선 건국에 공이 컸거나 조정 권력을 쥐고 있었던 

훈구파가 득세하던 시절이었다. 무능하고 탐욕스럽던 자들이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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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소촌로 46번길 46에 있는 송호영당



왕의 친척들이라는 이유로 관직을 꿰차고 조정을 어지럽게 하던 

때였다. 

선생은 이 훈구파들의 전횡에 맞서던 분이었다. 선생은 의를 

중시했다. 의리는 절의이다. 박상 선생은 사림문화를 선도하며 

후학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강조했다. 불의에 항거하며 

올바른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던 선생의 삶은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생전의 조광조는 박상 선생에 대해 ‘강상의 법도를 

세웠다’고 칭찬했다. 퇴계 이황 역시 ‘하늘이 내린 원우(元祐)와 

완인’(完人)이라고 극찬을 했다. 완인은 행동과 인품에 흠결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박상 선생은 고려 말 이색과, 정몽주 등의 절의정신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선생이 평생에 걸쳐 실천하고자 했던 절의정신은 그의 

조카 박순을 통해 조선 성리학 정신으로 뿌리를 내렸다. 박순은 

서경덕의 문하에서 배우고 이황, 이이, 성혼, 기대승 등과 

교우하며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왕의 외삼촌이자 훈구파의 

대부였던 윤원형을 축출하고 사림의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사림 인사들은 박상과 박순으로 

이어지는 학문 계통을 통해 조선의 개혁을 시도했다. 이 개혁의 

요람이 호남이었으며 그 주체가 호남사림이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올바름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절의정신이었다. 이는 호남정신으로 구현돼 나라를 구하는 

충의정신으로 확대됐다. 

박상 선생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불의를 없애는데 얼마나 용감 

용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때는 1505년(연산군 

11) 8월이었다. 선생은 불과 32세의 나이에 전라도사(全羅都事,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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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절문. 박상선생의 강직한 인품과 높은 학문을 뜻한다.



오늘날의 전라도 부지사에 해당)가 되어 나주에 내려왔다. 지방 

도사는 지방 관리들을 감독하는 자리였다.

그때 나주에서는 황쇠부리(黃牛夫里)라는 사람이 연산군의 

권력을 믿고 갖은 횡포를 다 부리고 있었다. 이 쇠부리는 원래 

미천한 사람이었다. 당시 연산군은 채홍사를 풀어 미색이 뛰어난 

처녀들을 성노리개 감으로 데려갔는데 끌려간 쇠부리 딸이 

연산군의 눈에 들었다. 그의 딸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자 세도를 

부리며 남의 처자와 땅을 빼앗는 등 행패를 일삼았다.

어떤 나주목사가 이를 보다 못해 저지하자 쇠부리는 서울 딸에게 

이를 알려 나주목사를 쫓아버리기도 했다. 연산군이 쇠부리를 

감싸고 돈 것이다. 아무도 쇠부리의 비위를 건드리지 못했다. 

쇠부리를 처벌하면 곧 연산군에 대항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상 선생은 쇠부리의 행패를 전해 듣고 곧바로 그를 

잡아오도록 했다. 그런 다음 금성관(錦城館; 나주 객사) 뜰에서 

쇠부리에게 곤장을 때렸다. 곤장을 맞던 쇠부리는 현장에서 

죽었다.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박상

박상이 쇠부리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금부도사에게 

박상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했다. 박상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돼 버렸다. 박상은 개의치 않았다. 잡혀가는 것보다 스스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한양을 가려면 노령산맥이 걸쳐져 있는 장성 갈재를 

넘어야 한다.

장성 갈재는 아버지가 낙향해 광주로 향할 때,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자리를 잡고 살아갈 곳으로 방하마을을 찍어준 곳이다. 

또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할 때 태몽을 꾼 곳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갈재는 박상 선생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그런데 장성 갈재를 넘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선 것이다. 고양이는 박상 선생이 탄 

말을 위협하면서 자꾸만 앞을 막았다. 그리고 따라오라는 시늉을 

한 것이다. 이상하다 싶어 박상선생은 고양이를 따라갔다. 

고양이는 좁은 산길로만 박상 선생을 인도했다. 며칠을 걸려 

도착해보니 그곳은 바로 금강산 정양사였다. 정양사 주지는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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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사라졌던 절 고양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다. 

박상 선생의 대답을 들은 주지 스님은 신령의 도움이라며 

정양사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박상을 숨겨두었다. 그런데 한 달 

만인 9월에 종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박상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조정은 그 뒤에 이를 불문에 

붙였다. 

박상은 세상을 뜨기 전에 경기도 하남시 오산리에 있는 논 40

마지기를 사서 정양사에 주었다. 여기에서 나온 곡식으로 목숨을 

살려준 고양이를 보살피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이 

논을 ‘묘답’(猫沓)이라 불렀다. 일제강점기에 이 묘답은 주인이 

없다 해서 몰수당했다고 전해진다.

해온이는 박상 선생의 집을 찾아가면서 광주가 왜 의향의 고장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의로운 사상의 실천가 박상 선생으로부터 

우리는 광주정신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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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학산 눌재 부부 묘소  

사동마을 뒤편 문중 선산에는 눌재 선생 부부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송학산 북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눌재 부부 묘소는 300여 평의 

넓은 묘역에 위치해 있다. 볕이 잘 들어 땅은 

따사롭고 소나무가 빙 둘러 자리해 바람이 분 

날에도 아늑하다. 오래된 상석과 비석 등 

석물이 눈길을 끈다.

눌재 박상 선생과 서창 절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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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영당(松湖影堂), 용아(龍兒) 박용철(朴龍喆) 생가 

박상 선생의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후손들은 1728년에 선생의 출생지인 

광주시 서창동 절골 마을에 송호영당을 세우고 선생을 기렸다. 송호라는 

이름은 임금이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건립 연대를 따져보면 아마도 

영조인 듯싶다. 송호영당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없어졌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 모여 살던 충주 박씨 문간공파 

후손들이 1998년 소촌동 299번지에 송호영당을 다시 세우고 박상 

선생과 조카 사암 박순 선생을 모셨다. 그런데 KTX철로가 지나가면서 

광산구 소촌로 46번길 46으로 이전했다. 송호영당은 용아(龍兒) 박용철(

朴龍喆) 생가와 맞붙어 있다. 박용철은 박상 선생의 16대 후손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대표적인 서정시인이다. 

충주 박씨 조상들의 높은 학문과 시성(詩性)이 수백 년의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 박용철 시인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